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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태양전지 수명연장 기술 개발
포스텍, 자기 도핑 전도성 고분자 필름 사용 … 수명 3배 연장 가능

포스텍은 유기태양전지의 수명연장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포스텍(포항공과대학)은 신소재공학과 이태우 교수와 석사과정 최미리씨 팀이 자기 도핑 전도성 고분자 조

성물을 이용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유기태양전지의 효율성과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

다고 5월31일 발표했다.

기존에 사용되는 전도성 고분자 조성물이 물에 잘 용해되지 않아 필름을 형성할 때 균일한 도포가 어려운

반면, 자기 도핑 전도성 고분자 조성물은 물에 완전히 녹는 특성으로 필름으로 만들어도 형태가 그대로 유지

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유기태양전지에 응용하면 수명이 3배 가량 향상되며, OLED는 38배나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유기태양전지는 가볍고 구부릴 수 있으며 낮은 광량에서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창에

서 바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솔라 윈도나 자체 발전하는 휴대폰 및 군수용 제품에 활용이 가능하고

OLED는 보다 수명이 길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신제품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태우 교수는 “정보 에너지소재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유기전자소자의 효율과 수명을

대폭 높인 것으로 앞으로 응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스텍의 연구결과는 화학분야의 권위지인 Angewandte Chemie 최근호에 게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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